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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 고객정보 유출 “충격”
1107만명 개인정보 담긴 CD 버려진 채 발견 … 회사 자료와 일치 조사

GS칼텍스 고객명단으로 추정되는 1100여만명분의 개인 정보가 담긴 CD가 서울 강남의 유흥가 골목길에 버

려진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GS칼텍스는 9월5일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GS칼텍스는 “현재 회사 데이터베이스 자료와 CD에 입력된 자료가 일치하는 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회사 보너스카드 회원은 보너스카드 번호가, 온라인 회원은 아이디가 데이터베이스에 별도의 값으로 정리돼 

있으나 CD에는 이런 내용이 없이 일반적 회원정보만이 담겨 있어 확인작업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

상된다”고 말했다.

GS칼텍스는 별도로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가 유출된 흔적을 확인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제의 CD에는 <GS Caltex 고객정보>라는 이름의 폴더에 76개의 엑셀파일로 총 1107만명의 이름과, 주민

번호, 집과 회사주소, 이메일 등이 수록돼 있으며, 개인의 금융 및 신용정보 등은 담겨있지 않다.

GS칼텍스는 진위 여부를 떠나 개인정보가 유출된 만큼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했으며, 현재 사이버테러대

응센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GS칼텍스는 “정확한 유통범위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까지 고객정보가 

유출됐다는 신고는 들어오지 않았으며, 돈을 노린 협박이나 피해 사례가 없어 유통범위가 매우 제한적일 것으

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GS칼텍스는 보안관리를 위해 1981년부터 별도의 보안관리규정을 신설해 관리, 감독하고 있으며 보너스카드 

고객정보는 고객정보관리책임자 및 관리담당자를 두어 별도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고객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해 현재 회사 및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개인정보위탁기업 인력 총 12명

에게만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상태에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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